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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5. 13.(월)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 재구조화·정리 
대상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일부 언론의 5.13일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일부 언론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기사에서, 

 ㅇ“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

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ㅇ“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며,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만기 4회 연장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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